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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공사, 해외기업 M&A “실패”
Burren Energy 경영권 ENI로 넘어가 … 생산단계 유전매입 적극 추진

기대를 모았던 석유공사의 해외 석유기업 인수․합병(M&A) 시도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 단기간 사이에 

공사의 몸집 불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.

그러나 석유공사는 M&A 대상 물색을 계속해나가는 한편,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생산유전의 

매입도 진행할 계획이다.

12월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, 공사가 M&A를 추진했던 영국 Burren Energy의 경영권은 이태리의 석유

메이저 ENI로 넘어갈 전망이다.

Burren Energy를 둘러싸고 석유공사와 경쟁하던 ENI는 9월 1차로 주당 1.05파운드씩에 매입하겠다는 제의

를 거절당한 뒤 최근 주당 1.23파운드씩 17억4000만파운드(약 36억달러)를 지불한다는 제안을 해 Burren 

Energy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됐다.

ENI가 지불한 가격은 석유부문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Burren Energy의 주당 가치 1.2-1.25파운드에 거의 

일치한다. M&A 협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3개월간 평균 종가에 51%의 프리미엄이 얹혀진 것으로 석유공사

가 제안가를 올려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.

석유공사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0월 협상 과정에서 주당 1.1파운드 선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전

해지고 있다.

Burren Energy는 콩고와 투르크메니스탄 등지에 광구를 보유한 석유 개발기업으로, 하루 3만5000배럴 가량

의 원유를 생산하고 보유 매장량도 2억1700만배럴 수준이어서 하루 5만배럴을 생산하는 규모인 공사에 적정한 

규모의 인수대상으로 꼽혀왔다.

석유공사는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이 어렵게 됐지만 새로운 대상을 찾아 다시 M&A를 시도한다는 방

침이다.

석유공사는 “아쉽게 됐지만 해외 석유기업에 대한 M&A는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”고 밝혔다.

공사는 자체조달 자금 등을 바탕으로 한 해외 석유기업 M&A를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, 12월 중순경 에너지 

개발 공기업과 국민연금 기금간의 투자약정을 통해 수혈받을 자금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탐사광구가 아닌 생

산단계 유전의 매입에 나서 자주개발률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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